
그간 평안하셨는지요? 봄은 왔지만
날씨는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
다. 그러다 보니 감기 환자도 많은
것 같고요. 주님께서 동역자님의 건
강을 붙들어 주셨으면 하고 올해 2
분기 선교 소식을 보내드립니다.

'유닉(Junik)'사역 시작

선교 일상에서 나누었듯이 유닉이라
는 도시(6천여명의 인구)를 정기적
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. 전에는 이
곳에서 사는 것도 생각하고 집을 구
하기도 했지만, 감염병 유행으로 모
든 계획을 접어야 했던 곳입니다. 이
번에는 감사하게도 태권도를 가르
치면서 이곳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
니다. 

사랑하는 동역자님
체육� 선생님인� '비올짜'로부터

전화가�왔다.�자기가�일하고�있

는�학교에�와서�태권도�소개를

해�달라는�것이었다.�나는�그�요

청을�수락했고� '비올짜'가�요청

한�날에�학교에�가서�태권도를

소개할�수�있었다.�그렇게�태권

도를� 소개하고� 돌아오는� 길에

갑자기� '유닉'에서도�이런�방식

으로�할�수�있겠다는�생각이�들
었다.� '유닉'� 사람들을� 만나는

방법을� 고민하고� 있었기에� 좋

은�방법이라는�생각이�들어�다

음�날�'유닉'에�있는�고등학교를

찾아가서� 태권도를� 가르쳐� 주

겠다고�했다.� '나임'�교장�선생

님은�시의�장학관을�만나서�허

락을�받아야�한다고�했다.�다음

날에는�장학관을�만나�내가�준

비한�자료를�보여�주면서�나의
계획을� 말했더니� 좋은� 생각이

라면서� 허락을� 해� 주었다.� '유

닉'에서�뭔가를�하려고�했을�때

감염병�유행으로�중단했었는데,

이제야� '유닉'에서�급속하게�모

든�일들이�순조롭게�되어진�것

이다.�그래서�이�사역도�주님의

때에�이루진�일이라고�믿는다.

(선교�일상)

이성민, 장혜경(은지, 새일) 선교사 91호 선교 소식

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
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
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한 이
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 관
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
니다.

에뜨닉의 믿음 성장

올해 신년 예배는 주일이 1월 1일인
관계로 신자들이 마지막 밤인 토요
일 가족들과 파티하며 새벽까지 많
이들 결석하겠구나 싶었습니다. 그
런데 에뜨닉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
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
니다. 지난밤 가족 모임으로 새벽에
첫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
을 것 같아서 준비하여 왔다고 하여
서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. 그러나
그 일 이후 심한 독감이 걸리면서 거
의 한 달 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하더
니 감기에 나아도 예배 참석하지 않
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
었습니다. 비올짜 선생님 학교에서



교회 상황

저희 교회는 올해 성경 신구약 1독
을 목표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
모여 모일 때마다 성경을 20장씩
읽고 있습니다. 많이 모일 땐 거의
전교인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그보
다는 적은 수이지만 열심을 내어
모이고 있습니다. 신자들이 더욱
성경 통독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
기도해 주시고 빠른 속도로 말씀을
읽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
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코소보를�위한�기도�제목

4월�13일에�코소보�사람들

에게�기쁜�소식이�날아왔습

니다.�유럽�연합에서�코소보

사람들에�대해�내년부터는

무비자�여행을�허락하겠다

고�결정했기�때문입니다.�주

변�국가들에게�비해서�너무

나�늦게�이루어진�일이라�모

든�사람들이�크게�기뻐하고

있습니다.�신자들도�기뻐하

였지만�이�일에�코소보�교회

에�어떠한�영향을�줄지에�대

해서는�부정적인�생각들을

표현하였습니다.�당장�많은

사람들이�외국으로�빠져나

갈�것이고�교회는�이런�상황

을�준비해야�할�것입니다.

아니�준비된�교회가�이�상황

을�극복할�수�있을�것입니

다.�어쩌면�주님께서�코소보

교회를�정결케�하실�수�있을

것이라는�생각도�가지게�됩

니다.�코소보�교회들을�위해

기도해�주시면�감사하겠습

니다.��

감사하게도 지금은 개인 성경 공부
를 하자는 조언을 함께 성경을 공부
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성경 공부
를 통해 에뜨닉이 예수님을 개인의
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배워가
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 일
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연락처

smleekosova@yahoo.com,
semilee1016@gmail.com, 
카톡:samlee1016
전화  번호:  0038344334420(코
소보) 
선교  본부:  02-337-7191

선교  소식:
https://post.naver.com/sml
eekosova 
사역  소개  영상:
https://youtu.be/XKgM_OjU
rXk

스위서의 알바니아계 공동체

저희 교회에 휴가철만 되면 예배에
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. 스위스에
살고 있으면서 매번 여름에 가족들
을 만나러 코소보에 오면 항상 저희
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.
형제가 열심이 많아 스위스 현지인
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한달에
한번은 코소보 사람들과 함께 자신
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
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. 외국에 나
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자신의 동
족들을 전도하는 열심있는 형제의
초대에 감사하여 초대에 응했고 지
난 3월에 형제를 찾아 갈 수 있었습
니다. 열악한 환경에서 성경을 혼자
읽으며 가지게 된 믿음이어서 불안
정한 부분이 많아 대화가 쉽지는 않
았지만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지키
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음을 알 수 있
었습니다. 

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코
소보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
위해 투잡을 뛰고 있으면서도 주일
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은 감동이었
습니다. 다섯 가정 정도가 한 달에
한번 오후에 모이고 있었는데 원하
기는 이들 마음 가운데 알바니아인
들을 위한 예배를 갖고자 하는 마음
이 있었으면 합니다. 함께 손을 기도
해 주셨으면 합니다. 

유럽 권역 수련회

4월에 그리스에서 저희 선교단체의
유럽권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. 팬
데믹 이후 처음인 연합 모임을 준비
해야 하는 저로서는 조금은 부담이 



기도�제목

1.�풍성한�삶�교회�교인들의

믿음이�자라고�헌신하는�믿

음을�가지도록

2.�전도�대상자인�'아그론',

'아김',�'비올짜',�'알벤'의

마음을�열어�주시도록

3.�유닉에서�만나는�사람들

과�좋은�관계를�맺고�복음을

전할�수�있는�기회를�얻도록

4.�동역자를�주시도록

5.�은지의�사역�실습�기간

동안�안전하고�믿음이�자라

는�기간이�되도록

6.�이성민�선교사의�소화�불

량�문제가�해결되도록

7.�전도의�문을�열어�주시도

록

가족 소식

장선교사는 4월 19일부터 5월 24일
까지 한 달간 혼자 한국을 방문하고
있습니다. 구순이 되신 장모님을 뵙
고, 건강 검진을 위해 이번 방문을
계획하였습니다. 장선교사가 장모
님과 함께 머물며 좋은 시간을 보낼
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 더불어
제가 아내 없이 새일 이를 잘 돌보고
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
탁드립니다.

은지는 이번 5월부터 학교 실습 프
로그램 차원에서 3개월간 “로고
스”라는 배를 타고 아랍 지역을 방
문할 예정입니다. 배라는 제한된 공
간에서의 인간관계와 전도, 기독교
서적 판매등의 사역을 통해서 은지
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
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리라 생
각됩니다.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
시오.

동역자님
이번 선교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
고자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
싶은 것은 동역자님의 기도와 후원
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
니다.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
주님의 은혜가 동역자님과 함께 하
길 기도하고 있습니다. 축복하고 사
랑합니다. 

2023년 4월에 
이성민, 장혜경(은지, 새일) 드림

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모임부터
수련회의 마무리까지 전적인 하나님
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
었습니다.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신
필그림 선교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
고 아테네 한인 연합 교회에 감사를
드립니다. 이번에 받은 은혜와 사랑
으로 GMP 유럽 권역에 주님이 기
뻐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해 봅
니다.

2분기 계획

5월 말에 코소보로 선교사님 한분이
오시게 되었습니다. 같은 단체는 아
니지만 저희 도시에서 약 2년의 정
착 시간을 가지시며 언어와 문화를
배우려 하고 계십니다. 저희 가정이
이 분의 초기 정착을 잘 도울 수 있
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 

이번 7월에 지금껏 여름 사역을 함
께 해왔던 미국 메릴랜드의 빌립보
교회 팀이 3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
습니다. 코로나로 아이들 모임이 중
지된 후 회복이 어려웠는데 이들과
의 사역을 통해 다시 예전과 같이 아
이들이 많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는
마음입니다. 이번 캠프 때, 많은 아
이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복음을 듣
게 되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해 주
십시오.


